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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 시기는 90% 이상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지각하고 있

으면서(American College Health Association, 2012) 건강관리

에 시간을 투자하는 경우가 적다. 미래 사회의 주인공인 대학

생들이 성숙한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이 필수적이

므로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발달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 이 시기의 건강관리는 중, 장년기 건강의 기반

이 되므로 향후 자신의 건강을 주체적으로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Park & Kim, 2010).  

학교 보건실은 대상자인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하

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질병으로부터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 

유지, 증진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Smith, 2007). 학

교를 통한 보건사업은 어떤 대상보다 효율적이고, 구성원들의 

건강관리를 통한 질병의 조기발견이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이

다. 우리나라 대학생은 전문대를 포함하여 300만명을 육박하

는데(Ministry of Education, 2013) 그들의 가족까지 포함한다

면 대학에서의 건강서비스가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 보건소 간호사는 대학 내 건강권 옹호자로서 

교직원과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등의 복합적인 업무

를 수행해 왔다. 

대학보건소 간호사가 학생들의 건강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

시키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직무만족

이 중요한 요소이다. 직무만족은 업무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직무를 완수함과 동

시에 질적, 효율적인 간호활동을 통해 대상자에게 최대한의 

간호서비스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요소이다(Bong, So, & You, 

2009; Nakakis & Ouzouni, 2008; Yom, 2013). 간호가 제공되

는데 있어 그 조직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전문인의 직

무만족이 간호의 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Cousins & 

Donnell, 2012). 직무만족이 높은 사람이 높은 근로의욕을 갖

게 될 뿐만 아니라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 작업에 자발

적인 참여의욕이 고취되어 궁극적으로 업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직무만족은 업무성과 향상의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지금까지 여러 영역에서 꾸준히 연구되어 왔

는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만족 연구는 자기효능감

(Bong et al., 2009; Lee, 2004), 직무 스트레스(Park & Gang, 

2007; Cousins & Donnell, 2012)와 소진경험(Park, 2011; Yom, 

2013), 이직 의도(De Milt, Fitzpatrick, & McNulty, 2011), 실

무환경(McGlynn, Griffin, Donalhue, & Fitzpatrick, 2012) 등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간호업무 수행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직무스트레스

는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부적응을 초래하여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직무만족을 저해하는 장애가 된다. 또한 스트

레스 경험은 직무불만족 상태를 초래하여 이직의도의 주요 

예측요인으로 작용한다(Larrabee et al., 2003). 간호사의 자기

효능감은 동기를 부여하여 변화를 줄 수 있어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실패에도 잘 직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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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보다 가치있는 산출물을 얻어내고 직무에 만족하는 경향

이 있다(Judge & Bono, 2001). 따라서 주어진 직업적 추구에 

스스로 적합한 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자기

효능감이 필요하다(Bandura, 1997). 궁극적으로 대학보건소 간

호사의 업무목표와 최대의 효율성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을 분석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자기효능감은 사회학습이론에 바탕을 두며 고정된 성격특성

과는 달리 어느 정도 변화가 가능하여 어떤 개인의 자기효능

감 정도가 높은 경우, 그가 설정하는 성과수준 혹은 목표수준

과 과업달성을 위한 노력수준이 높아짐으로써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Bandura, 1982). 결과적으로 자기효능감은 개개인

의 목표수준과 목표에 대한 몰입의 정도 그리고 행동의 선택 

등과 같은 성과변수들에 영향을 미친다(Bandura, 1997). 또한 

자기효능감은 행동뿐만 아니라 사고나 스트레스에 영향을 끼

치는데,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스트레스를 덜 느끼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Bandura, 1982). 자기효능감에 따라 나타

나는 행위는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측정된 자기효능감과 

나타나는 행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유인 동기, 자

원의 차이, 과업의 목적과 내용, 필요한 기술에 대한 정보의 

양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는 급속히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국민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과 간호전문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점차 증가되어 왔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이자(Bong et al., 2009) 정신건강에도 악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Lee, 2013). 직무스트레스의 원인은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자신이 속한 

조직 내 환경에서 파생되는 것일 수도 있다. 동일한 스트레스 

요인이라 해도 그 요인을 지각하고 해석하는 데에는 개인차

가 있으며 개인차 중에서 자기효능감 변인은 스트레스 반응

을 조절하는 요인으로(Bandura, 1982), 그 정도에 따라 업무스

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에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스 

및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다양한 임상영역인 병원

(Bong et al., 2009; Lee, 2004), 중환자실(Park & Gang, 2007), 

정신과(Nakakis & Ouzouni, 2008), 응급실(Lee & Shin, 2002), 

보험심사간호사(Choi, Lee, & Park, 2003) 등을 대상으로 이루

어졌으나 대학보건소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대학보건소 간호사의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스와 직

무만족 정도를 확인하고 직무만족 영향요인을 분석할 필요성

이 있으며 이는 대학보건소의 간호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보건소 간호사의 자기효능감, 직무스

트레스 및 직무만족 정도를 확인하고 직무만족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대학보건소 간호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간호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 구체

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직무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자기

효능감,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스 및 직무만족간의 관계

를 파악한다. 

• 대학보건소 간호사의 직무만족 영향 요인을 확인한다. 

용어 정의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Bandura, 1982)으

로 본 연구에서는 Sherer 등(1982)이 개발한 일반적 자기효능 

측정도구를 Hong 등 (2002)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지각되는 스트레스(Park, 

1995)로서 본 연구에서는 Park (1995)이 제작하고 Park (2011)

이 수정하여 사용한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직무에 대한 개인의 태도로서 직무나 직무경험 

평가 시 발생하는 유쾌하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 혹은 직무로

부터 얻는 즐거움의 정도로서(Shin, 1992) 본 연구에서는 

Minnesota 대학의 산업관계 연구소에서 개발한 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를 Lee와 Park (1996)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

무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직무관련 특성

과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스 및 직무만족을 확인하고 직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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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횡단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표적 모집단은 전국의 대학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이며 근접 모집단은 대학보건간호사회에 등록된 간호사 

180명이었다. 전국대학보건간호사회에 소속된 간호사 180명 

중에서 50명 정도는 전화를 통하여 연구참여를 거부하였고 

나머지 130명에게 e-mail을 통해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설문

에 응답하고 설문지를 보내온 사람은 모두 106명이었다. 

G*Power program (Faul, Erdfelder, Buchner, & Lang, 2009)을 

이용하였을 때 다중회귀분석을 기준으로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0.15, α=0.05, 변수 5일 때 검정력 .85를 위해서 요구되는 대

상자 수는 102명이었다. 

자료 수집 과정

전국대학보건간호사회의 협조를 얻어 대학보건간호사회에 

등록된 간호사의 명부를 확보하고 연구보조원인 간호사 1인

이 전화를 이용해 연구 참여의사를 타진하였다.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보건소 간호사 130명에게 이메일을 통해 설문지에 

설문참여자의 권리에 대해 기술하고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분석결과를 보내줄 것임을 밝혔다. 전국대학보건간호사회에 

소속된 간호사 중에서 50명 정도가 전화를 걸었을 때 참여를 

거부하였고 나머지 130명 중에서 최종적으로 106명이 이메일

이나 혹은 우편으로 설문지를 보내왔으며(설문지 회수율 

81.5%) 설문지에 누락된 부분은 곧바로 전화로 응답을 받아 

106부 모두 분석에 포함되었다. 설문지 1부의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20∼30분이었으며 설문수집은 2012년 11월 1달 동안 

이루어졌다.  

연구 도구

●일반적 및 직무관련 특성

일반적 특성은 연령, 결혼 상태, 건강상태 및 근무경력을 

포함하며 직무관련 특성은 부속병원 유무, 건강증진프로그램 

수행 유무와 대학보건소가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인식 등이 포함되었다.

●자기효능감

Sherer 등(1982)이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고자 개발한 

도구를 Hong 등(2002)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구

성요소의 척도는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조금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조금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이

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86이었고 Hong 등(2002)의 연구에서의 신뢰도

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9이었다.

●직무스트레스 

Park (1995)이 기존의 도구(Jayaratne & Chess, 1983)를 참고

하여 재작성하고 Park (2011)이 수정한 스트레스 도구 20문항

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역할갈등 4문항, 역할모호성 4문항, 

업무량 4문항, 자율성 4문항, 승진 2문항, 금전적 보상 2문항 

등 6가지 변수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성요소의 척

도는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조금 그렇지 않다’ 2점, ‘보통

이다’ 3점, ‘조금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Park (2011)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87이었다.

●직무만족

Minnesota대학의 산업관계 연구소에서 개발한 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를 Lee와 Park (1996)이 번역하고 수

정한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성요소의 척도는 ‘매우 불만

족’ 1점, ‘불만족’ 2점, ‘보통’ 3점, ‘만족’ 4점, ‘매우 만족’ 5

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

음을 의미한다. Lee와 Park (1996)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88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90이었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0.0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및 직무관련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

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및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직

무스트레스 및 직무만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를 하고 사후분석은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스 및 직무만족 간의 상관관계를 분

석하기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산출하였다. 

• 대상자의 직무만족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계적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 기관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IRB-20120001),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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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lf Efficacy,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eral and Job Related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y N (%)
Self-efficacy Job stress Job satisfaction

M (SD) t or F (p) M (SD) t or F (p) M (SD) t or F (p)

Age (yrs)

20~29 5 (4.7) 3.49 (0.41)
1.63

(.188)

2.72 (0.47)
2.63

(.054)

3.22 (0.82)
1.98

(.122)
30~39 26 (24.5) 3.95 (0.37) 2.60 (0.65) 3.20 (0.64)
40~49 50 (47.2) 3.80 (0.58) 2.56 (0.43) 3.37 (0.50)
Above 50 25 (23.6) 3.96 (0.55) 2.26 (0.52) 3.56 (0.44)

Marital status

Singlea 18 (17.0) 3.79 (0.57)
1.26

(.288)

2.47 (0.47) 6.10
(.003)

a<b, a>c†

3.01 (0.61) 5.90
(.004)

a<b,c†

Marriedb 84 (79.2) 3.86 (0.52) 2.80 (0.51) 3.42 (0.51)

Othersc 4 ( 3.8) 4.25 (0.39) 1.91 (0.36) 3.80 (0.41)

Health status
Very good 15 (14.1) 3.99 (0.57)

0.96
(.388)

2.25 (0.42) 3.35
(.039)

3.57 (0.70)
2.12

(.125)
Good 60 (56.6) 3.80 (0.54) 2.61 (0.53) 3.28 (0.51)
Even 31 (29.3) 3.91 (0.49) 2.43 (0.52) 3.44 (0.52)

Work experience
(yrs)

0~5 40 (37.7) 3.81 (0.47)
0.76

(.517)

2.47 (0.59)
1.27

(.290)

3.32 (0.57)
1.18

(.321)
5~10 13 (12.3) 3.98 (0.59) 2.74 (0.42) 3.17 (0.57)
10~15 11 (10.4) 4.03 (0.44) 2.62 (0.51) 3.34 (0.68)
Above 15 42 (39.6) 3.83 (0.59) 2.44 (0.49) 3.47 (0.48)

Affiliated Hospital
Yes 34 (32.0) 3.69 (0.45) -2.33

(.022)
2.46 (0.57) -0.57

(.572)
3.45 (0.56) 1.16

(.250)No 72 (68.0) 3.94 (0.55) 2.53 (0.53) 3.32 (0.54)

Health promotion 
program

Yes 80 (75.5) 3.89 (0.55) 0.87
(.387)

2.48 (0.52) -0.80
(.427)

3.42 (0.57) 1.67
(.098)No 26 (24.5) 3.78 (0.47) 2.58 (0.55) 3.21 (0.47)

Perception*
Very mucha 46 (43.4) 3.90 (0.59)

2.86
(.062)

2.38 (0.49)
2.69

(.073)

3.56 (0.48) 6.27
(.003)

a>b,c†
Muchb 37 (34.9) 3.95 (0.43) 2.63 (0.52) 3.26 (0.56)
Evenc 23 (21.7) 3.63 (0.49) 2.58 (0.57) 3.14 (0.54)

Mean 106 (100.0) 3.86 (0.53) 2.51 (0.53) 3.37 (0.55)
*= The level of nurses' perception that they were contributing to the health promotion of students 
†= Scheffe test

참여한 모든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과정, 자료의 관리, 

참여 시에 제공되는 사례와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연구참여를 희망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연구참여자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참여 동의서를 

받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진행 과정동안 처음 설명대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의 설문수거과정에서 설문 응답자

가 불편감을 느끼지 않도록 설문수집을 위한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서 수집을 전담하는 연구보조원 1인이 설문지

를 수거하였으며 수집에 참여한 연구보조원은 부호화와 분석

과정에서 제외되었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및 직무관련 특성

연령대는 40대가 47.2%, 30대가 24.5%, 50대가 23.6%로 주

로 30∼40대가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결혼 상태에서 기혼자

는 79.2%(84명), 미혼자는 17.0%(18명)이었다. 스스로 생각하

는 평소 건강상태에서 ‘좋다’고 응답한 사람이 56.6%, ‘그저 

그렇다’ 29.3%, ‘매우 좋다’ 14.1%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에서 

15년 이상이 39.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0∼5년 미만

이 37.7%로서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그 밖에 5년 이상

∼10년 미만이 12.3%, 10년 이상∼15년 미만이 10.4%이다. 

대학 부속병원이 있는 곳은 32.0%, 없는 곳은 68.0%로 부속

병원이 없는 대학이 약 2배 정도 많았다.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대학은 75.5%, 수행하지 않는 

곳은 24.5%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대학이 약 3배 

정도 많았다. 대학보건소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기

여한다는 인식정도를 보면 ‘매우 많이 기여하고 있다’ 43.4%, 

‘많이 기여하고 있다’ 34.9%, ‘보통이다’ 21.7%로 대다수의 

대학보건소 간호사들은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

다. 자기효능감은 평균 3.86점(5점 기준) 이었으며 직무스트레

스는 평균 2.51점(5점 기준), 직무만족은 3.37점(5점 기준)이었

다(Table 1). 

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스 및 직무만족의 차이

자기효능감은 부속병원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

며(t=-2.33, p=.022), 직무스트레스는 결혼상태(F=6.10, p=.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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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s between Self-Efficacy,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Varia-bles Catego-ries

Self

-efficacy

Job stress

Role

conflict

Role

ambig-uity
Amount

Auton

-omy

Prom

-otion
Reward Total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Job stress

Role
conflict

-.030
(.759)

Role
ambig-uity

-.079
(.422)

.726
(<.001)

Amount
-.088
(.367)

.501
(<.001)

.325
(.001)

Auton-omy
-.346

(<.001)
.547

(<.001)
0.612

(<.001)
.316

(.001)

Promo-tion
.108

(.270)
.142

(.147)
.194

(.047)
.073

(.454)
.144

(.141)

Reward
-.034
(.729)

.180
(.065)

.169
(.083)

.055
(.578)

.106
(.277)

.555
(<.001)

Total
-.156
(.111)

.831
(<.001)

.826
(<.001)

.578
(<.001)

.722
(<.001)

.424
(<.001)

.429
(<.001)

Job satisfaction
.126

(.197)
-.359

(<.001)
-.503

(<.001)
-.243
(.012)

-.641
(<.001)

-.472
(<.001)

-.349
(<.001)

-.653
(<.001)

Table 3. Factors Influencing Job Satisfaction 

Variables B SE β t P R2 F P

Constant 4.76 .24 19.60 <.001 .477 29.80 <.001
Job stress -.61 .08 -.58 -7.66 <.001
Perception* Even -.29 .10 -.21 -2.89 .005
Marital status Married .24 .11 .17 2.21 .029

*=The level of nurses' perception that they were contributing to the promotion of health among students.

와 건강상태(F=3.35, p=.039)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직무만족은 결혼 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F=5.90, p=.004)가 

있었고, 대학보건소가 대학구성원의 건강에 기여한다는 인식정

도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F=6.27, p=.003)가 있었다(Table 1).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스 및 직무만족 간의 상관관계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는 상관관계(r=-.156, p=.111)가 

없었으며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 역시 상관관계(r=.126, p=.197)

가 없었다.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은 음의 상관관계(r=-.653, 

p<.001)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자율성(r=-.641, p<.001), 역할모

호성(r=-.503, p<.001), 승진(r=-.472, p<.001), 역할갈등(r=-.359, 

p<.001), 금전적 보상(r=-.349, p<.001), 업무량(r=-.243, p=.012)

의 순으로 접한 관련성이 있었다(Table 2).

대상자의 직무만족 영향요인

대학보건소 간호사의 직무만족 영향요인은 일반적 및 직무

관련 특성 중 직무만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결혼 상태와 

대학 구성원의 건강증진 기여에 대한 지각된 생각을 가변수 

처리하여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와 함께 단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검증 결과 Durbin-Wastson 

통계량이 2.219로 검정통계량 보다 크기 때문에 자기 상관이 

없었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공차한계(Tolerance)가 .920

∼.968로 1.0이하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지수(Variation Index 

Factor: VIF)도 1.133∼1.083으로 10을 넘지 않아 문제가 없었

다. 전체 변수를 포함한 모형에서 47.7%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F=29.80, p<.001) 변수 중에서 직무스트레스(β=-.58, p=<.001), 

건강증진 기여 인식(β=-.21, p=.005), 결혼상태(β=.17, p=.029)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직

무만족이 낮으며 건강증진기여에 대한 인식 정도에서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비해 보통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직무만족이 유의하게 낮고 미혼에 비해 기혼이 직무만족이 

높았다(Table 3).

논   의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연령대는 40대가 47.2%로 가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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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고 있으며 결혼 상태는 기혼이 79.2%로 나타나 임상간

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 (2004)와 Yom (2013)의 연구에서 주

로 20대와 30대 미혼이 많은 것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는 임상근무에서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결혼 후에도 지속적

으로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대학보건소 근무를 선호하거나 

이직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건강증진프로그램 업무

를 수행하는 대상자는 75.5%로 수행하지 않는 대상자보다 약 

3배 정도 높았으며, 대학 구성원의 건강증진에 관한 기여 인

식을 보면 대다수의 대학보건소 간호사가 건강증진에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대학보건소 관계자들을 대

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대학보건소에서 간호사가 1순위 

필요인력이라고 보고되었다(Park & Kim, 2010). 그러므로 대

학보건소 간호사가 건강증진프로그램 등을 통해 역량을 충분

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관리자들의 학교보

건조직에 대한 관심과 인력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보다 발전

적인 대학보건소 운영을 위해서는 대학생들의 건강문제가 신

체적 관리 중심에서 정신적 관리 중심으로 그 중요성이 옮겨

져 가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대학보건소에 정신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대학생들의 건강증진을 통

한 삶의 질 향상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평균 3.86점(5점 기준)으로 Lee 

(2004)의 3.40점(5점 기준)과 Bong 등(2009)의 2.83점(4점 기

준)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경험

을 바탕으로 한 실무경력이 쌓여 간호현장에서 실무 및 대인

관계의 충분한 능력이 발휘되고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선행연

구결과(Lee, 2004)를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63%가 근무경력

이 5년 이상으로 충분한 실무경험을 쌓고 있기 때문으로 보

인다. 연구대상자의 78.3%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기

여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대학보건소 간호사가 주도적으

로 업무를 수립하고 추진하며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끼기 때

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Bandura (1982)는 자기효능감은 반복

된 과업관련 경험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달된다고 하였다. 그

가 제시한 성취경험은 개인이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할 때 가

장 영향력 있는 요인이 된다. 실무경력이 쌓일수록 간호현장

에서 실무 및 대인관계에서 충분한 능력이 발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효능감이 증진될수록 조직효율성과 간호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근무경력이 적은 간호사들의 자

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대학관리자의 세심하고 지지적인 배려

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자기효능감은 부속병원이 없는 경우에 더 높아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속병원으로의 

전과 및 이송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수행경험

의 기회가 적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Sherer 등(1982)은 

다양한 성공경험을 한 개인은 제한된 성공이나 반복적인 실

패의 경험을 많이 한 개인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자기효능감

을 가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학부속병원이 있는 대학보건소

는 건강증진 분야의 서비스 전략을 강화하여 대학구성원을 

대상으로 더 높은 수준의 건강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겠다. 

본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는 평균 2.51점(5점 기준)으로 나

타나 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Bong 등(2009)의 평균 4.33

점(5점 기준)과 Lee (2013)의 3.2점(5점 기준)이나 가정전문간

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 Yoo, Kim과 Park (2004)의 3.02점(5

점 기준)보다 낮아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비교하

여 본 연구대상자들이 다른 간호 영역에 비해 직무스트레스

가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병원은 중환과 응급상

황이 많고 책임과 규칙의 준수 그리고 조직 전체의 통솔을 

강조하는 위계문화 유형이 간호의 보편적인 조직 문화유형으

로 자리 잡고 있는 반면에 대학보건소 간호사는 독립된 공간

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어 병원 

간호사보다는 직무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에서 직무스트레스는 기혼 군이 미혼 군에 비하여 높게 나타

났는데 Lee (2013)의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

서는 결혼 상태에 따라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이는 병원간호사가 대부분 20대인 점을 감안하면 40대가 

가장 많은 본 연구 대상자와 비교했을 때 자녀양육과 신체생

리적 변화 등 인간발달단계상의 특성이 직무스트레스에 영향

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직무스트레스 중 하위 영역별로는 역할갈등 2.35점, 

역할모호성 2.23점, 업무량 3.94점, 자율성 1.94점, 승진 3.94

점, 금전적 보상 3.45점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대학보건소 

간호사들은 업무량과중이 가장 큰 업무스트레스 요인이었고, 

승진, 금전적보상이 높은 요인이었다. 반면에 자율성, 역할 모

호성, 역할갈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업무스트레스 요인에 속하

였는데 이는 직무스트레스 영역 중 업무량과중이 가장 높다

고 보고한 Lee (2013)의 연구결과와 같다. 이는 대학보건소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는 업무량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며, 대학보건소 간호사의 직무 

특성상 승진과 금전적 보상에 있어 타당한 승진체계와 급여

와 관련된 문제해결방안의 모색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다. 

현 보건 환경에서는 간호 업무가 전문직으로 인정하면서 아

직도 업무수준 및 과다한 업무량에 비해 낮은 급여 수준을 

보이고 있어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직무만족은 3.37점(5점 기준)으로 병원간

호사를 대상으로 한 Bong 등(2009)의 2.62점(5점 기준) 보다

는 높았으나, 가정전문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 등(2004)의 

3.97점(5점 기준) 보다는 낮았다. 직무만족도는 직무결과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써 간호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대학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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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보건소 간호사들의 직무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개발

이 시급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서는 

결혼 상태에서 직무만족의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출퇴근 시

간이 일정한 대학보건소가 결혼생활과 병행하기 수월하기 때

문으로 보인다. 또한 직무만족은 건강증진에 대한 기여 인식

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학생들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믿음이 직무만족을 이끌기(Broussard, 2007) 때

문으로 생각된다. Lee와 Shin (2002)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 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보인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

서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연령대가 증가하면서 직무만족 

평균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Kim 등(2004)의 연구에

서 근무기간이 길수록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근무기

간이 길다는 의미는 나이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와 같으므로 

연령이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연령과 임상 경력이 많을수록 직

무 만족이 높게 나타나 Kim 등(2004)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

를 나타냈으며 이러한 결과는 연령과 임상 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직무 수행 능력이 증가하고 직무 수행 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연령

이 증가함에 따라 간호사들의 기대가 점점 그들의 능력선에 

접근하게 되며 보다 실질적인 기대를 갖게 됨으로서 만족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대학보건소 간호사의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

스, 직무만족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

은 상관관계가 없어 Lee (2004)의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보고와 차이를 보인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 자기효능감이 충

분히 성숙되어 있어서 혹은 하는 업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

일 수도 있어 추후에 반복적으로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

는 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Bong et al., 2009)와 같은 

결과로서 스트레스는 간호사의 생산성증가에 기여하기도 하지

만 적절한 적응을 하지 못한 경우 직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간호직에 대한 만족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 그러

므로 직무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보건소의 근무 환경 개선과 행정적 절차의 간소화가 필

요할 것이다. 

직무스트레스 하위영역과 직무만족간의 상관성은 자율성, 

역할모호성, 승진, 역할갈등, 금전적 보상, 업무량 순으로 나

타났다. 대학보건소 간호사의 직무상 자율성을 보장받고 대학 

내에서 건강전문가로서 분명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때 직

무만족이 높아질 것임을 보여준다. 자율성은 지식과 기술의 

축적을 통해 향상되는 만큼 대학보건소 간호사들을 위한 계

속교육과 보수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있겠다. 대학보건소 

간호사의 직업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 대학보건소 간호사를 위한 역량강화프로그램과 회원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교류활동의 활성화 전략도 필요하다.  

대학보건소는 간호사 1인이 있는 경우가 많아 대외적인 활동

을 위해 자리를 비우는 것이 제한되므로 인터넷이나 Social 

Networking Service (SNS) 등을 통한 교류와 활동의 확대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 밖에 승진, 금전적 보상 등도 

높은 관련성을 보였는데 대학보건소 간호사의 직무 특성상 

승진과 금전적 보상에 있어 타당한 승진체계와 급여와 관련

된 문제해결방안의 모색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다. 현재 대

학보건소 간호사 상당수는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어(Park 

& Kim, 2010) 업무수준 및 과다한 업무량에 비해 낮은 급여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적절한 급여와 대학관리자들의 지원은 

직업만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Junious et al., 2004) 앞으로 

직업 안정성과 더불어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적절한 보상

체계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대학보건소 간호사의 직무만족 영향요인은 직

무스트레스, 건강증진 기여정도에 대한 인식, 결혼 상태 이었

다. 첫째 요인인 직무스트레스는 업무능력 저하와 직무만족을 

떨어뜨리며,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에는 소진에 이르

러(Yom, 2013) 간호현장을 이탈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

절한 방안마련으로서 위에서 언급한 업무자율성 증가와 직업

안정성 증가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요인인 건강증

진 기여정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학보건소 

간호사들이 대학구성원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적극 추

진할 수 있는 동기화를 위해 간호학계와 관련단체의 자극과 

안내, 정책당국의 법적 지원, 대학 당국의 행정적, 재정적 뒷

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요인인 결혼 상태는 기혼 

군이 미혼 군보다 직무만족이 높아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는

데, 기혼인 경우 근무경력이 많고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

며 능숙한 업무처리와 문제발생 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예측요인에서 제외되어 병

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Bong et al., 2009; Lee, 

2004)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대학보건소 간호사를 대

상으로 한 직무만족 예측인자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없어 논

의하기 어렵지만 본 연구의 직무만족 예측인자인 직무스트레

스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업무 프로토콜을 작성하여 표준화된 

업무를 통해 업무 자율성을 키우고 승진 및 보상체계를 정비

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구성원들의 건강증진서비스에 대한 

사명의식을 키운다면 대학보건소 간호사의 역량강화와 생산성 

향상 및 간호업무의 효율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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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직무관련 특성

과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스를 파악하고 직무만족 영향요인

을 확인하기 위해 대학보건소간호사회에 등록되어 있으며 설

문에 참여를 희망한 106명에게서 얻어진 설문자료를 분석하

였다. 대학보건소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은 평균 3.86점(5점 기

준) 이었으며 직무스트레스는 평균 2.51점(5점 기준), 직무만

족은 3.37점(5점 기준)이었다.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는 

상관관계(r=-.156, p=.111)가 없었으며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 

역시 상관관계(r=.126, p=.197)가 없었다. 직무스트레스와 직무

만족은 음의 상관관계(r=-.653, p<.001)가 있었다. 대학보건소 

간호사의 직무만족 영향요인을 찾기 위한 다중회귀 분석 결

과 전체 변수를 포함한 모형의 설명력은 47.7%이었으며

(F=29.80, p<.001) 유의한 차이를 보인 영향요인은 직무스트레

스(β=-.58, p=<.001), 건강증진 기여정도에 대한 인식(β=-.21, 

p=.005), 결혼 상태(β=.17, p=.029)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대학보건소 간호사의 직

무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자율성 증진을 위

한 표준화된 업무 프로토콜 및 업무능력향상 프로그램이 개

발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포함하지 않은 다양

한 직무만족 영향변수를 발굴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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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Job Satisfaction among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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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job satisfaction among nurses working in 
college health centers in order to enhance their role functions and to increase their work capabilities. Method: In 
this study a cross-sectional survey was used to collect data from 106 nurses working in college health center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the SPSS 20.0. Results: Mean scores for self-efficacy,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for the participants were 3.86 (5-point scale), 2.51 (5-point scale) and 3.37 (5-point scale) respectively.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r=-.653, p<.001). Factors influencing job 
satisfaction were job stress (β=-.58, p=<.001), level of  perception among the nurses that they were contributing to 
the health promotion of students (β=-.21, p=.005) and marital status (β=.17, p=.029). These 3 elements accounted 
for 47.7% of the variance in job satisfaction. Conclusions: The results indicate that reduction in job stress and 
increase in the perception that nurses are contributing to the promotion of students' health are important to 
reinforce the role function of nurses and to increase their work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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